                                                                          김에스더 

    9월 기도제목

1. 동역자님들께 평안을 전합니다.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저도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2.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을 주께 의뢰합니다.  이곳은 하루에 환자가 1,700여명 발생하는데 확산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고, 이 도시에 환자가 가장 많다는 통계입니다. 우리 집 주인 할아버지는 코로나에서 완치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번달에 연락했더니 지금은 후유증으로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3일에 한번 투석을 받으러 다닌다고 합니다. 교제하는 H부인의 친척들도 여러 명 확진 판정을 받았고 주변에 환자가 많다는 소식에 주께서 도우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3. 2020년 첫 한식 강좌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처음이라 수강생들에게 여기에서 구할 수 없는 재료들은 택배로 보내줄 준비와 한식실이 지하에 있어서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서 1층 카페테리아에서 저녁 6시부터 수업을 할 것입니다. 조리도구와 재료들을 옮기고 정리하고 준비하는 작업을 이번 주에 하고 있습니다.  U 부인이 보조 강사로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온라인 수업이라 전국에서 수강생을 모집했는데, 이 강좌를 위해 주의 성령께 지혜를 구하며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 지금은 파송 단체가 다르지만 A국에서부터 동역자였던 가정과 1주일에 한 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아침 이른 시간에 호수 주변을 1시간 정도 걸으며 기도 제목도 나누고 교제하는 외출입니다
영혼들을 대면하지 못하고 6개월이 지나고 있고 외출하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 겨울을 지내야 할 상황을 예상하면서, 후원자 동원과 어머니 부양 및 건강검진과(비염, 치과 치료….) 향수병 등의 목적으로 입국 예정 계획은 국적기가 취항하는 시기와 국내에서 격리하는 기간과 장소 등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 합니다. 
5.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때때로 세상을 따르는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전 세계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고, 특히 한국 교회가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더욱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목적을 잊지 않고 땅끝의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와 가정, 성도가 되기를 마6:6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많아지도록 간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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